기계학습 모델 구현 보고서
실습형 수행평가 (20점 만점)  ·  시험 시간 45분  ·  오픈북 (미리 준비한 코드·데이터·유인물 참고 가능)
작성 완료 후 오른쪽 상단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컴퓨터를 종료하시오.
	▶  예시 보고서  |  마스크 착용 여부 자동 분류
기계학습 유형: 지도학습 · 분류 (이미지)    /    도구: 티처블머신    /    진로 연관: 의료 · 공공행정 · 공중보건



	학번
	20251234  (예시)
	이름
	학생 A  (예시)

	사용 도구
	티처블머신



	문항 1.  실생활이나 학문 분야에서 인공지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시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편함 또는 필요가 발생하는지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예: 갤러리에 무작위로 저장된 반려동물 사진을 일일이 손으로 분류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진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감염병이 번질 때 병원이나 학교 입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사람이 서서 확인한다.
사람이 계속 붙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지쳐 있거나 줄이 길면 그냥 지나치기도 한다.
확인하는 사람과 확인받는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카메라에 비친 얼굴 사진을 넣으면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알려 주는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사람 대신 막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표시해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용도다.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실생활 또는 학문 분야와 연관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불편함·필요성)이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문항 2
	문항 2.  구현하려는 인공지능 모델을 설명하시오. 이 모델은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아,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가? 입력과 출력을 중심으로 모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예: 입력 — 강아지·고양이 사진  /  출력 — 「강아지」 또는 「고양이」로 분류된 레이블)

	■  입력: 얼굴이 담긴 사진 한 장 (웹캠 화면, 224×224 픽셀로 줄여서 씀)
■  출력: 두 클래스의 확률 — 착용 몇 %, 미착용 몇 % (합이 100%)

모델이 내놓는 것은 「착용」이라는 말이 아니라 두 개의 확률이다.
화면에 「착용」이라고 띄우는 것은 둘 중 큰 쪽을 골라 보여 주기로 사람이 정한 것이다.
이 구별을 해 두면 「맞히긴 했는데 61%였다」 같은 결과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  만들고자 하는 모델의 입력 데이터(종류·형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  모델이 출력하는 결과(레이블·수치·군집 등)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  입력과 출력을 통해 모델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문항 3
	문항 3.  위에서 구상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 ①, ② 순서대로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①  기계학습 유형: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중 이 모델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고, 분류·군집·예측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②  구현 도구:  ①에서 선택한 유형을 구현하기 위해 티처블머신·코랩·오렌지 중 어떤 도구를 선택했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① 기계학습 유형: 지도학습 — 분류 (이미지 분류)

사진마다 「착용」 또는 「미착용」이라는 이름을 내가 붙여서 학습시킨다.
정답이 붙어 있으므로 지도학습이다. 그리고 내놓아야 할 답이 두 개의 범주이므로,
수치를 맞히는 예측이 아니라 범주 하나를 집는 분류를 쓴다.

다른 방법이 아닌 이유:
예측(회귀)로 하면 「착용 정도 0.7」 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입구에서 필요한 답은 썼는지 안 썼는지이지 정도가 아니다.
군집은 정답을 쓰지 않고 비슷한 사진끼리 묶는 방법이라,
어느 묶음이 착용인지를 모델이 알려 주지 못한다.

② 구현 도구: 티처블머신

사진을 다루는 도구가 필요한데, 티처블머신은 웹캠으로 찍으면서 바로 클래스에
넣을 수 있고 학습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웹캠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확률 막대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므로 어떤 상황에서 모델이 흔들리는지 눈으로 보인다.
문항 6의 테스트는 이 막대를 보며 진행했다.
오렌지는 표 데이터를 다루는 도구라 사진에는 맞지 않고,
코랩은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코드를 직접 써야 해서 이번 목적에는 과하다.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  지도학습 또는 비지도학습 중 하나를 명확히 선택하였다.
□  분류·군집·예측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유형 선택 이유가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  구현 도구를 선택하고 그 이유가 기계학습 유형과 연결되어 설명되어 있다.




문항 4
	문항 4.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설명하시오. 데이터의 출처·유형·수량·특성 등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스크린샷을 첨부하시오.

〈화면 캡처 단축키: 윈도우 + Shift + S〉

	• 출처: 티처블머신 웹캠으로 직접 촬영 (전부 내 얼굴 한 사람)
• 유형: 이미지 데이터 (224×224 픽셀)
• 수량: 클래스별 80장 / 총 160장

• 클래스 1 — 착용(80장): 코와 입을 모두 덮어 쓴 상태
• 클래스 2 — 미착용(80장): 마스크 없이 얼굴이 드러난 상태

• 다양하게 만든 것: 조명 3가지(밝음·보통·어두움),
  얼굴 각도 3가지(정면·좌 45°·우 45°), 마스크 색 3가지
• 다양하게 만들지 못한 것: 얼굴은 한 사람뿐이다.
  이것이 이 데이터의 가장 큰 한계다.

■ 얼굴 사진이라서 지킨 것
  얼굴은 그 사람을 특정하는 정보이므로 남의 얼굴은 함부로 찍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지도 않았다. 그래서 내 얼굴만 썼다.
  클래스마다 장수를 80장으로 똑같이 맞춰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했다.

(위 빈 공간에 티처블머신 클래스별 이미지 업로드 화면 스크린샷을 붙인다)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  데이터의 출처(직접 촬영·공개 데이터셋·직접 수집 등)가 명시되어 있다.
□  데이터의 유형(이미지·텍스트·수치 등)과 수량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화면 또는 데이터 목록 스크린샷이 첨부되어 있다.




문항 5
	문항 5.  수집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를 서술하시오. 학습이 완료된 화면 또는 학습 결과를 스크린샷으로 첨부하고, 수치나 지표를 포함하여 결과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화면 캡처 단축키: 윈도우 + Shift + S〉

	• 학습 설정: Epochs 50 / 배치 크기 16 / 학습률 0.001 (티처블머신 기본값 그대로)

• 160장 중 20%인 32장을 시험용으로 떼어 놓고 나머지로 학습했다.

• 시험 결과: 32장 중 31장 정답 — 정확도 96.9%
  (착용 16장 전부 정답, 미착용 16장 중 15장 정답)

• 학습이 진행될수록 손실이 줄어들어 안정적으로 끝났다.

• 다만 이 32장도 전부 내 얼굴이다. 그러므로 96.9%는
  「내 얼굴을, 내가 찍은 조명과 각도에서 알아보는 정확도」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확도는 이 숫자로 알 수 없다.

(위 빈 공간에 티처블머신 학습 완료 화면(정확도·손실 그래프) 스크린샷을 붙인다)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  학습이 완료된 모델 화면 또는 학습 결과 스크린샷이 첨부되어 있다.
□  모델의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나 지표가 언급되어 있다.
□  학습 결과의 의미(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 여부 등)가 서술되어 있다.




문항 6
	문항 6.  학습된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여 성능을 테스트하시오. 테스트 전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고,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시오.

	■ 테스트 1 — 학습한 상황 (내 얼굴, 정상 착용)
  예상: 착용으로 분류  —  실제 출력: 착용 98% / 미착용 2%
  예상대로 맞았고, 확신도 컸다.

■ 테스트 2 — 학습에 없던 상황 (마스크를 턱에 걸침)
  예상: 코와 입이 드러났으니 미착용으로 나오기를 기대했다.
  실제 출력: 착용 61% / 미착용 39% → 화면에는 「착용」
  예상과 반대로 나왔다.

■ 테스트 3 — 학습에 없던 사람 (다른 사람이 정상 착용)
  예상: 정상 착용이니 테스트 1처럼 높은 확률로 착용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실제 출력: 착용 54% / 미착용 46% → 화면에는 「착용」
  맞히기는 했지만 거의 찍은 것에 가깝다. 조명이 조금만 달라도 뒤집힐 자리다.

■ 분석
  두 실패의 원인이 서로 다르다.

  테스트 2는 클래스를 둘로 나눈 것이 원인이다.
  턱에 걸친 상태는 착용도 미착용도 아닌데, 모델에게는 그 둘밖에 없다.
  없는 답은 고를 수 없으므로 모델은 둘 중 덜 어색한 쪽을 골랐다.
  마스크가 화면에 보인다는 점에서 착용 쪽에 가깝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테스트 3은 학습 데이터에 사람이 하나뿐이었던 것이 원인이다.
  모델은 「마스크가 있느냐」만 배운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 마스크가 있느냐」를 함께 배웠다.
  얼굴이 바뀌자 근거의 절반이 사라진 셈이다.

  정확도 96.9%는 두 실패를 하나도 예고하지 못했다.
  시험용 32장이 학습 사진과 같은 곳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모델을 쓸 곳과 닮은 데이터로 시험해 보기 전까지,
  높은 점수는 아직 아무 약속도 아니다.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  테스트 전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가 모두 서술되어 있다.
□  예상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이 분석되어 있다. (차이가 없으면 이유 서술)




문항 7
	기대 효과:  이 모델을 자신의 관심 분야(예: 의료·환경·스포츠 등)에 적용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개선 사항:  현재 모델의 한계를 바탕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관심 분야: 의료 · 공중보건

입구 화면에 결과를 띄우면
스스로 확인하고 고쳐 쓸 수 있다.
사람이 지적하면 실랑이가 되기 쉬운 일을
기계가 조용히 알려 주는 쪽으로 바꿀 수 있다.

확률까지 함께 띄우면
모델이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인지도 함께 보인다.
그 자리는 사람이 보면 된다.
	한계:
학습한 얼굴이 한 사람뿐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확신이 크게 떨어진다.
클래스가 둘뿐이라 중간 상태를 표현할 수 없다.

개선 방향:
① 동의를 받은 여러 사람의 얼굴을
   나이·성별·안경 여부를 고루 넣어 다시 학습한다.
② 「코가 나옴」을 세 번째 클래스로 추가한다.
③ 확률이 70% 아래면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답을 단정하지 않는다. 이 기준이면 턱에 내린 마스크(61%)도,
   친구 얼굴(54%)도 「착용」이 아니라 「확인 필요」로 뜬다.

다만 정확하게 만들려면 더 많은 얼굴이 필요한데,
얼굴을 모으는 일 자체가 조심스럽다.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  자신의 관심 분야가 명시되고, 모델 적용 시 기대되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  현재 모델의 한계 또는 부족한 점이 언급되어 있다.
□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데이터 확충·모델 변경·파라미터 조정 등)이 제시되어 있다.




문항 8
	문항 8.  기계학습 모델을 직접 구현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생각, 어려웠던 점, 새롭게 알게 된 것, 또는 느낀 점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사진 160장을 찍고 버튼 하나를 누르니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 신기했다.
코드를 한 줄도 쓰지 않았는데 웹캠 앞에서 확률 막대가 실시간으로 움직였다.

96.9%가 나왔을 때는 다 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스크를 턱에 내렸더니 「착용 61%」가 떴고,
친구에게 부탁해 보니 54%밖에 나오지 않았다.
두 번 다 화면에는 똑같이 「착용」이라고만 떴다는 것이 가장 무서웠다.
모델은 헷갈릴 때도 헷갈린다고 말해 주지 않는다.

돌이켜 보니 96.9%는 내 얼굴을 알아보는 점수였다.
시험용으로 떼어 둔 32장도 결국 내가 같은 방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어떤 데이터로 평가했는지를 모르면 점수는 아무 뜻이 없다는 걸 이번에 배웠다.

얼굴을 다루는 모델이라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었다.
친구 얼굴을 찍을 때 먼저 물어봐야 했고, 실습이 끝나고 지웠다.
잘 만들려면 더 많은 얼굴이 필요한데 그게 조심스럽다는 것이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느꼈다.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  기계학습 구현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 또는 달라진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작성되어 있다.


